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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비·보존·활용위한 마스터플랜 세워야

일본의 침략야욕을 보여주는 등록문화재 일제 동굴진지의 상당수가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

하면서 무관심속에 훼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.

(사)제주역사문화진흥원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뢰로 제주시 권에 소재한 등록문화재 일제 동굴

진지에 대한 학술조사 결과 대부분 동굴진지(갱도)들이 문화재 등록만 해놓은 채 관리 보존 정

비는 뒷전인 것으로 나타났다.

이에 따라 동굴진지에 대한 정비 보존 및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은 물론 

도 전역에 대한 전수조사 등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.

등록문화재 동굴진지는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본토 사수를 위해 일본군이 제주도민 등을 강제

동원해서 구축한 군사시설로 제주시권 4곳을 포함 모두 13곳이 등록문화재로 등록됐다.

이 가운데 등록문화재 제306호인 사라봉 동굴진지는 제주시 도심권에 위치한 대표적인 군사시

설로써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꼽힌다. 하지만 송이층(scoria)으로 이뤄

진 사라봉 동굴진지는 빗물과 토사유입 등으로 훼손이 진행되는데다, 나뭇가지와 콘크리트 및 

잡석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.

일본 해군 자살특공기지로 구축된 서우봉 동굴진지(등록문화재 제309호)도 제대로 관리되지 못

하면서 인위적, 자연적으로 훼손이 이뤄지고 있다. 서우봉 동굴진지는 제주도 해안에 구축된 

특공기지 가운데 완성도와 구조면에서 가장 뛰어난 곳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

존가치가 높다. 어승생악 동굴진지(등록문화재 제307호)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다.

이에 대해 김동전 제주대 사학과 교수는 "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를 중심으로 정비 보존 및 

활용계획 수립과 병행하여 제주도의 일본군 전쟁유적에 대한 전체적이며 체계적인 조사가 지

속적으로 실시돼야 한다"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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